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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과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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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청년 실업 잇슈가 여야 간에 뜨거운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귀해진 이유는 반드시 정부의 탓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단 공무원 시험에 수백대 1의 경쟁율을 보이고 대회사의 입사시험에는 백 단위의 경쟁율을 보이지만 중소기업은 구인이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나 대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 국민성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과 대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는 현상이 문제라고 미국의 경영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온 한인 동포들은 취직보다는 되도록 빨리 자영업에 종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방정부의 소규모 기업 청의 조사에 의하면 소규모 기업 융자 즉 SBA Loan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종은 한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980년 대 이후 미국으로 밀려온 한인 이민자들은 극히 한정된 자본을 이용하여 자영업을 시작했고 뉴욕이나 로스 안젤스 일대에 많은 백만 장자와 억만 정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들이 공무원이 되었거나 대기업에 취직을 했더러면 그런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형태를 자세히 드려다 보십시다. 미기업의 98%는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입니다. 1400만 명의 미국인들은 종업원을 한명도 두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700만 개의 소규모 기업체가 미국내 있는데 이 중에서 3분의 1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을 합니다.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갖고 있는 소규모 기업체 중 4%는 중남미계, 3.6%는 흑인계 그리고 3.5%는 아시안계 인종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의 반은 사무실을 두지 않고 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의 새 일자리의 약 80%는 이런 소규모 기업에서 창출했습니다.  경기가 악화될 수록 소규모 기업체는 일자리의 창출의 주역을 맡습니다.  소규모 업체들이 전국적인 경제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나이든 종업원들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은퇴를 한 60대 70대의 종업원들을 채용하여 생산성도 올리고 노인들이 사회에 끼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인들은 공무원이 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기관에 가 보면 주로 흑인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 인종인 백인들이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소규모 기업에 가담을 하거나 창업을 합니다. 그것이 미국인들의 2대 꿈 중의 하나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창업을 하려면 미국의 소규모기업청 처럼 정부의 보증하에 융자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제도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창업을 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창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입사하려는 열의도 식을 것입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인 빌 게이트, 세계 최대의 고용주인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 40세도 되기 전에 수십억 장자가 된 마이클 델, 한국의 이병철씨와  정주영씨 등이 공무원이 되었거나  큰 회사에 취미국 내에서 자리를 굳혀가는 한인 동포들 처럼직을 했더라면 지금의 대기업들이 생겼 겠습니까? 취직에만 노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자리를 굳혀가는 한인 동포들 처럼 소규모 기업에 참여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노력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기를 기대하며 바랍니다.  끝
